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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생아의 출생체중은 자궁내발육부전이나 과체중출생아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등,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체중 데이터를 분석하

고, 생물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체중 분포를 관찰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체중 분포는 데이터 수집

과정 등에서 오류가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임신주수가 28주에서 32주인 신생아들의 체중 데이터에서 현저한 

오류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오류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예측하고, 오류 데이터로 예측된 자료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제안된 보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자

연스럽고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출생체중 백분율을 구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Birth weight of a new born baby provides very important information in evaluating many clinical issues such as fetal 
growth restriction. This paper analyzes birth weight data of babies born in Korea from 2011 to 2013, and it shows that 
there is a biologically implausible distribution of birth weights in the data. This implies that some errors may be 
generated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stational period 
and birth weight, and it is shown that the birth weight data mostly of gestational periods from 28 to 32 weeks have 
noticeable errors.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finite Gaussian mixture model to classify the collected data points 
into two classes: non-corrupted and corrupted. After the classification the paper removes data points that have been 
predicted to be corrupted. This adjustment scheme provides more natural and medically plausible percentile values of 
birth weights for all the gestational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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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생아의 출생체중은 자궁내발육부전이나 과체중출

생아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등, 의학적으로 여러 가

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 2]. 따라서 한국에서 태

어나는 신생아의 임신 기간(Gestational period)과 출생

체중(Birth weight)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선 의료 현장

에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생아의 출생체중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출생체중도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태 기간이 짧을수록 모체 안에

서 성장할 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인 결과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

석하면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

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오류가 섞여있음이 현

저하게 드러난다[3]. 이러한 오류 데이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며,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학자들이 예측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통계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오

류를 제거하여 한국 신생아의 임신주수와 출생체중의 

관계를 보다 현실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논문[3-6]에 의하여 소개되었으나, 사용된 데이

터가 비교적 오래된 데이터이므로 최근의 관계를 나타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7-9], 한국인의 특성에 잘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3년까

지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류 데이터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의 임신 기간과 출생체중 사이의 최

근의 관계를 정립한다.

Ⅱ. 출생체중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한국 통계청에서 수집

한 자료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3년간 한국

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임신주수가 22주에서 42주까지

의 신생아들의 임신주수와 출생체중 데이터이다[10].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생아 수는 총 1,425,986명이

며, 본 논문의 데이터 분석에 모두 포함되었다.

2.1. 출생체중 분포 곡선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각각의 

임신주수(Gestational period)에 따른 출생체중의 분포

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림 1은 임신주수가 40주인 경

우의 신생아 출생체중의 분포도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0주의 임신 기간을 거친 신생아들은 정상

분포 곡선으로 예상되는 분포를 따라 출생체중이 분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1]. 대략 3.2 kg을 중심으로 좌

우 대칭적인 형태로 출생체중이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2는 임신주수가 28주인 경우의 신생아 출생체

중의 분포도이다. 이 그림을 관찰해보면, 출생체중의 

분포가 정상 분포 곡선을 따르는 듯처럼 보이다가, 과

체중 구간에서 빈도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또 다른 집

단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신주수가 28주에 해당하는 신생아들의 출생체

중 분포는 1.2 kg 부근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3.0 kg를 중심으로 또 다시 현저하게 증가하는 빈도수

를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과체중 구간에 현저하게 증

가하는 빈도수는 생물학적 자연 현상으로부터 비롯되

었다기보다는 어떠한 오류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Fig. 1 Histogram of birth weight with gestational period 
of 40 weeks, 2011-2013,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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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

며, 논문[7, 9]에서 보고되었듯이 해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로는, 산모가 자신의 임신 시기를 정확

히 계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주수 계산 착

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Fig. 2 Histogram of birth weight with gestational period 
of 28 weeks, 2011-2013, Korea

2.2. 임신주수별 출생체중 백분율

임신주수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체중 분포를 표현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각 임신주수에 따른 신생아 출생체중의 백분율 분포

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 1은 각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신생아들의 출생체

중에서 각각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출생체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의 어두운 배경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나타

나 있듯이, 임신주수가 28~30 주의 출생체중 데이터에

서 백분율이 90% 이상인 구간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과체중 신생아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류데이터로 

보이는 자료들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음이 보다 현저

하게 나타난다. 그림 3은 표 1의 백분율 계산 결과를 나

타낸 것인데, 임신주수가 28~30주에 해당하는 백분율 

데이터가 두드러지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신생아들은 임신주수가 31~32주의 신

생아보다 더 큰 출생체중을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데

이터 수집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Table. 1 Birth weight percentiles (in gram) for each 
gestational period (in week), 2011-2013, Korea

GP 5% 10% 25% 50% 75% 90% 95%

22 404 430 470 520 580 620 640

23 461 500 550 590 650 700 740

24 470 540 620 690 760 820 877

25 510 590 710 790 870 940 980

26 580 680 820 910 1000 1080 1130

27 630 740 910 1020 1130 1239 1300

28 740 850 1030 1190 1340 2251 2900

29 879 990 1163 1340 1480 1680 2970

30 953 1100 1320 1500 1680 2385 3008

31 1100 1250 1478 1670 1830 2010 2201

32 1230 1400 1640 1840 2040 2260 2520

33 1414 1590 1820 2040 2240 2460 2620

34 1600 1780 2020 2250 2475 2710 2890

35 1860 2010 2250 2490 2720 2970 3160

36 2080 2220 2460 2700 2960 3220 3400

37 2320 2490 2720 2980 3240 3500 3680

38 2600 2740 2940 3180 3420 3660 3820

39 2710 2840 3040 3270 3520 3760 3900

40 2800 2930 3130 3370 3610 3850 4000

41 2870 3000 3200 3420 3670 3900 4040
42 2850 2980 3200 3420 3680 3920 4100

Fig. 3 Birth weight percentiles for gestational periods, 
2011-2013,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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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류 데이터 제거

3.1. 오류 데이터 판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신주수가 28~30주까지의 

데이터는 오류인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데이터를 예측하여 제거한 

후에 다시 백분율 데이터를 계산하면 좀 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임신주수와 출생체중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Gaussian mixture model

본 논문에서는 오류 데이터로 보이는 항목을 예측하

기 위하여, 각각의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출생체중 데이

터에는 두 개의 Gaussian 분포가 함께 혼합되어 있으며, 

과체중 쪽의 Gaussian 분포는 오류에 의해 생성된 데이

터라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Gaussian 분포

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것은 Gaussian mixture model로 

표현할 수 있다. Gaussian mixture model을 가정하여 

오류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은 논문[12, 13]에 소개되

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오류 데이터로 예측되는 항목들을 

모두 제거한 후, 해당 임신주수의 출생체중 백분율을 

다시 계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백분율 

데이터는 보정 과정 이전의 백분율 데이터보다 오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정된 백분율 데이터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신생아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3.3. Scikit-learn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Gaussian 분포가 함께 혼합되

어 있는 것은 Gaussian mixture model 로 표현할 수 있

다. 많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Gaussian mixture 

model을 제공하는데, 본 논문은 오픈소스(Open-source) 

소프트웨어인 scikit-learn[14]을 활용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에 기반을 둔 패키지인 

scikit-learn은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및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들을 구현한다. 

이를 통하여 scikit-learn 사용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쉽

게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자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aussian mixture model도 

scikit-learn에 구현되어 있다.

3.4. 오류데이터 제거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각각의 임신주수에서 오류로 의심되는 데이

터들을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각

각의 신생아 데이터에 대하여, Gaussian mixture model

을 통해 예측한 결과, 과체중 쪽에 분포한 Gaussian으로

부터 생성된 데이터로 예측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삭

제하였다.

임신주수가 28주인 신생아들의 데이터에서 오류 데

이터로 의심되는 항목들을 제거한 후의 출생체중 분포

도를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과체중 구간에 존재하였던 오류 데이터일 것으로 예측

되는 빈도수들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정 작업을 임신주수 28~32 주에 걸쳐 총 5주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각각 적용한 후, 다시 백분율을 계

산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보정 과정을 거친 백분율 데이터를 그림으

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3에서 현저하게 나타

나 있던 오류 데이터들이 모두 제거되어,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출생체중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백분율 

분포를 얻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4 Adjusted histogram of birth weight with gestational 
period of 28 weeks, 2011-2013,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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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sted birth weight percentiles (in gram) for 
each gestational period (in week), 2011-2013, Korea

GP 5% 10% 25% 50% 75% 90% 95%
22 404 430 470 520 580 620 640
23 460 500 550 590 650 700 740
24 470 540 620 690 760 820 877
25 510 590 710 790 870 940 980
26 580 680 820 910 1000 1080 1130
27 630 740 910 1020 1130 1239 1300
28 720 830 1010 1160 1280 1390 1460
29 870 970 1150 1320 1450 1580 1650
30 940 1077 1300 1470 1620 1760 1840
31 1130 1260 1470 1660 1800 1940 2020
32 1320 1460 1650 1820 2000 2150 2230
33 1414 1590 1820 2040 2240 2460 2620
34 1600 1780 2020 2250 2475 2710 2890
35 1860 2010 2250 2490 2720 2970 3160
36 2080 2220 2460 2700 2960 3220 3400
37 2320 2490 2720 2980 3240 3500 3680
38 2600 2740 2940 3180 3420 3660 3820
39 2710 2840 3040 3270 3520 3760 3900
40 2800 2930 3130 3370 3610 3850 4000
41 2870 3000 3200 3420 3670 3900 4040
42 2850 2980 3200 3420 3680 3920 4100

Fig. 5 Adjusted birth weight percentiles for gestational 
periods, 2011-2013, Korea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태

어난 신생아 약 142만 명의 출생체중과 임신 주수

(Gestational period)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여

러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출생체중 데이터는 오류

로 짐작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

한 오류로 짐작되는 데이터들을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최근의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보

정 과정을 거친 후의 데이터는 좀 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임신 주수와 출생체중의 관계를 도출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임신주수 별로 출생체중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상

분포곡선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과체중 구간에서 또 

다른 높은 빈도수를 가지는 집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오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finite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두 

개의 Gaussian이 혼합되어 있는 분포로 가정한 후, 과체

중 구간에 위치한 Gaussian분포 구간을 오류 데이터로 

판단하고 데이터 집단에서 제거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scikit-learn을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보정 과정을 거친 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시 임신 주수와 출생체중의 백분율을 계산하면,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출생체중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백분율 분포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백분

율 분포곡선은 신생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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